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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밀레니엄 신대륙, u-City

독자는 4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관객을 끌어 모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인기 배우 톰 

크루스가 우주복같이 신기한 옷을 입고 두 손을 움직이며 범죄 현장을 재연해 내는 장면을 기억

할 것이다. 이렇듯 머지않아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시대와는 전혀 달리 IT를 의식하지 않고

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컴맹’이라는 단어 자체도 필요없게 되는 등 IT는 우리 생활의 ‘진

정한’ 일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Oh, 2003; 오재인, 2004a).

유비쿼터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면 가정, 직장, 교통, 공공 부문, 환경 등 도시 전체를 유비

쿼터스화하는 u-City 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뉴밀레니엄 도시의 모습은 Marvin이나 Toffler 등 미래학자들이 예상한 가상도시나 전자홈이 

실현되어, McLuhan(1967)이 약 40년 전에 제시했던 비전인 지구촌(global village)이 사이버 

상으로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u-City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u칩, u네트워크, u단말

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지대하여 가히 뉴밀레니엄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와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공히 주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u-City의 개념이나 비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u-City의 활성화 전략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u-City 비전과 진화 방향을 분석하고 

서비스 모델과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2. u-City 비전

1) 상경학부 교수



u-City는 “유비쿼터스 기술 등 첨단 IT를 기반으로 도시의 주요 시설물들을 종합 관리하고 

시민들은 각종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Oh, 2005). 이러한 개념에 걸맞게 유비쿼터스 기술이 도시에 적용되면 시민들은 ‘편

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쾌적’하고 ‘친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

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라는 비전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u-City 

비전은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쾌적한 도시

지속적 도시

친근한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Source: 오재인, 2004)
<그림 1> u-City 비전

첫째, “편리한 도시” 비전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되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

기든지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

터스 기술이 도시 기반 시설과 접목되면 이른바 지능적 도시인 u-City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시민들은 IT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IT를 이용하게 되는 즉 IT의 생

활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도시의 다양한 분야로 접목이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민

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과거 IT 기술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전화, 휴대폰, PC, 인터넷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보를 처리하고 유통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었던 만큼, 연계성이 낮고 네트워

크나 서비스의 통합정도가 미흡한 상태였다. 하지만 갈수록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커뮤니케

이션 자체에 대한 질이 제고됨으로써, 시민들은 신속하고 신뢰성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통

합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둘째, “안전한 도시”라는 비전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도시에 적용되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

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u-City에서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관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3차원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함으로써 원시적 굴착공

사에 따른 재난사고나 굴착 오류에 따른 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

술을 이용해 홍수로 인한 강의 범람이나 둑의 붕괴, 노후화로 인한 교량의 붕괴 등을 미연

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쾌적한 도시” 비전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활용되어 시민들은 환경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u-City에서는 규제 준수 위주의 사후관리 체제인 환경 관리 수준에 그



치지 않고 생태, 정부 정책, 기업 협력 등 도시 전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사전환경관리 

체제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쾌적성, 지역성이 조화된 주민 자치적 녹색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 환경역

량도 제고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u-City의 쾌적한 환경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소득, 고용 창출 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전 및 재창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도시 재개발 및 활력 부여, 전통적 사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친근한 도시”라는 비전은 u-City를 통해 여가시간의 증대로 시민들 중 문화 소비계

층이 증가하고 문화적 욕구가 점차 커져가는 조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친근’이라는 단어

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가치창출, 문화소비 단계에서 상품가치 극대

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뉴밀레니엄 지역개발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을 통해 u-City를 추진한 도시의 이미지가 향상되어 관광객 증가, 인구 유입, 기업 유치, 지

역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나아가 시민들의 

u-City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 도시” 비전은 u-City도 결국은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기반을 양호

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시

설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배후 시설도 제공으로써 자족형 도시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기업이 상생하도록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

스 환경을, u-City는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각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지속’ 발전이 부족한 도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u-City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는 배후 기업이나 산업단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도시 개발이 주거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도시의 경제기반을 활용

하여 위성도시 형태로 확장해 가는 경향이 컸었다.

3. u-City 진화방향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u-City는 진화될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따

라 그 공간적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u-City의 진화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

저 IT 기술의 발전과 공간적 범위의 확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들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공간적 범위도 기술의 진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그림 2>와 

같이 디지털 혁명은 중앙집중, 데디케이티드, 인터넷, 유비쿼터스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예견한 바 있다 (오재인,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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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혁명의 네단계

제1단계인 중앙집중 단계에서는 덤 터미널들이 하나의 메인프레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분할 

방식을 택하는 중앙집중형이다. 그리고 배치 프로세스 중심이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스페이스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제2단계는 데디케이티드 단계이다. 전 단계인 중앙집중 단계에서의 불편했던 컴퓨터 간의 데이

터를 손쉽게 교환하기 위해 발전한 스페이스로서, 나 홀로 작동이 가능한 PC가 기본이 된다. 컴

퓨팅 혁명의 제2단계인 데디케이티드 단계도 전 단계인 중앙집중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물리

적 스페이스 위주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는 인터넷 단계이다. 1990년대 들어 웹 브라우저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됨

에 따라 PC,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ce), 휴대폰만 있으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스페이스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의 특징은 웹 기반이며 인터넷을 연결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 세상의 PC나 휴대폰이 모두 연결

될 수 있으므로, 제3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로 진입하게 된다.

제4단계는 유비쿼터스 단계이다. 모든 사물에 칩이 내장되면 인터넷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물

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필자는 이러한 단계를 컴퓨팅 

혁명의 제4단계인 유비쿼터스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오재인, 2004a). 이는 기본적으로 칩 기반

이며 인터넷 단계보다 진일보하여, 모든 사물이 사이버 화된 세계이다. 즉 유비쿼터스 스페이스

는 인터넷 스페이스와 똑같은 사이버 세상이지만 그 범위가 컵, 승용차, 카트, 용기, 교량 등 어

디에서든지 (Everywhere)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간적 범위의 확대에 대

한 욕구도 u-City 진화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다양한 가상개인영역망 

(VPAN: Virtual Personal Area Network)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VPAN은 크게 홈

(Home), 직장(Work), 공공부문(Public Sector), 교통(Transport), 환경(Environment) 등 다

섯가지 영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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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섯가지 공간적 영역

그러면 이상 다섯가지 영역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은 어떠한 순서로 구현될 것인가? 필자는 <그

림 4>과 같이 유비쿼터스 기술의 진보, 공간적 범위의 확대 등 이상 두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디

지털 시티의 진화방향에 대한 네단계 진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O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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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시티의 진화 모형

디지털 시티의 첫 단계는 공간적 범위가 공공부문이나 직장 등 조직(organization) 차원에서 전

용선, 유선 인터넷(fixed internet) 등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리트/타운(street/town) 차원으로 디지털화가 확산된다. 공간적으로는 

디지털화가 홈으로 확산되고 교통의 일부도 CNS (car navigation system)나 텔레매틱스 등을 

통해 구현되며, 기술 수준은 무선 인터넷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디지털 시티의 세번째 단계는 도시(city)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u-City라고 부른다. 구현 범

위는 교통을 망라하고 환경(environment)의 일부도 포함된다. 또한 이 단계에는 기술 수준이 무

선 인터넷을 포함하고 유비쿼터스 기술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국가/세계(country/world) 차원에서 유비쿼터스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

어, 구현 범위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수준도 유비쿼

터스 기술 전반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서비스 모델

뉴밀레니엄의 사이버 신대륙인 u-City의 보편화로 인해 우리 인류는 지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최근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Oh (2005)의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u-City 

서비스 중 공공 영역에서는 시정정보, 치안, 방범, 방재, 민원 등; 직장 영역의 빌딩종합관

리, IT 유틸리티 등; 홈 영역에서는 홈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화 등; 교통 영역의 버스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 환경 부문에서는 홍수 예방, 누수 방지 등; 공통 영역의 지불, 결제 등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열거된 서비스 이외에도 u-City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

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향후 u-City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게 되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Oh (2003)가 개발한 u-City 서비스 모델들

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툴인 The u-Matrix를 소개한다. <그림 5>에서 가로축은 해당 u서

비스 모델을 “사용 방법” (Way to Use)에 따라, “간헐적” (Spot) 또는 “지속적” 

(Continuous)으로 분류한다. 세로축은 u서비스 모델의 “사용 목적” (Reason to Use)에 따

라, “생산성” (Productivity) 향상인가 또는 "웰빙“ (Well-Being) 향상인가로 구분한다.



<그림 5> The u-Matrix

결국 u-City에서 제공될 서비스들은 u-Care, u-Support, u-Trade, u-Hub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상 네 가지 서비스 모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u-City에서 중요한 서

비스들의 예시와 함께 이들을 The u-Matrix에 체계적으로 매핑해 보자.

4.1 u-Care

한여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부랴부랴 에어컨부터 켠다. 하지

만 집안 공기가 시원해지는데 한참이나 걸려 에어컨을 켜고 난 후에도 한동안 더위 때문에 짜증

난 경험이 많았을 것이다. 향후 u-City에서는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집에 도착하기 전에 모니터와 같이 설계된 자동차 윈도를 통해 운전하면서 집안을 살피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 미리 에어컨을 켤 수 있다. 이렇게 HP가 추진 중인 쿨타운 프로젝트의 예를 

The u-Matrix를 통해 분석하면, 운전자는 이러한 u서비스 모델을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리고 생산성보다는 삶의 질 즉 웰빙 향상을 위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u서비

스 모델은 “사용방법”이 “지속적”이고 “사용목적”은 삶의 질 즉 “웰빙” 향상에 해당된다. 이러

한 u서비스 모델은 사용자 배려가 주 목적이므로 Oh (2003)는 u-Care라고 부른다.

4.2 u-Support

가을 단풍을 즐기려고 설악산이나 내장산에 갔다가, 귀경 길이 하도 막혀 일부러 산악지역으로 

우회한 적은 없는가? 길이 꼬불꼬불하고 가로등이 드문데다 달빛도 없는 한 밤중이어서, 사고

나 나지 않을까 하고 운전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하여 졸음운전을 한 적

은 없는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u-City 환경에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도로 노견



에 칩들이 내장되고 자동차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차가 노견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충돌하

지 않도록 미연에 핸들을 꺾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가 위치추적을 바탕으로 집과의 

거리를 수시로 체크하고 길거리 신호등으로부터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집에 도착

하기 전에, 예컨대 30분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도착 30분 전"이라고 알려주는 상황을 상상

해 보라! 나아가 "에어컨을 켤 것인가?" "전기밥솥을 켤 것인가?" 등 운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음성 인식하여 자동차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나 텔레매틱스 (Telematics) 등과 같은 u서비스 모델

을 The u-Matrix 상에서 분석해 보면, u-City가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리고 위험한 곳의 

도로를 넓히거나 수 신호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웰빙 즉 삶의 질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

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즉 “사용방법”은 “지속적”이고, “사용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해당된

다. 이러한 u서비스 모델은 업무 지원이 주 목적이므로 Oh (2003)는 u-Support라고 명명하였

다.

4.3 u-Trade

누구든지 대형할인매장에서 쇼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물건들을 고르거나 구경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미있지만, 물건을 고른 다음 카운터 앞의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퓨

처 스토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즉 고객은 계산대에서 카트를 끌고 지나기만 하면 계산대

의 유비쿼터스 센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자동 인식하므로, 고객은 더 이상 긴 줄에서 지루하

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u-City가 구현되면, 대형할인매장의 계산대 앞에서 

마냥 내 차례가 오기만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도 그 옛날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월마트가 서비스할 예정인 지불과 관련된 위와 같은 u서비스 모델을 The u-Matrix 상에 매핑하

면, 고객이 할인매장 등에서 쇼핑할 때이므로 “사용 방법”은 “간헐적”이고 "사용 목적"은 삶의 

질 즉 웰빙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u서비스 모델은 실거래 

또는 실거래를 위한 보조 업무가 주 목적이므로 Oh (2003)는 u-Trade라고 부른다.

4.4 u-Hub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속담이 있다. 과거에는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생각

나면 전화로 통화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해외 거주자와 SMS 메시지, 포토메일 교

환 등 글로벌 로밍 서비스가 가능해져, 갈수록 지리적인 거리와 "out of sight"와는 무관하게 되

고 있다.

이상 UMS (unified messaging service) 서비스 등과 같은 u서비스 모델은 The u-Matrix를 활

용하여 분석하면, u-City에서 필요할 때 그리고 생산성 보다는 삶의 질 즉 웰빙 향상을 위해 주

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용 방법”은 “간헐적”이고 “사용 목적”은 “웰빙” 즉 삶의 

질 향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u서비스 모델은 u-City 초기 단계에는 여전히 이동통신회사라



는 허브를 중심으로 고객 간 서비스가 될 것이므로 Oh (2003)는 u-Hub라고 명명하였다.

5. u-City 활성화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u-City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나아가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인터넷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여, u-City는 뉴밀레니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은 강국이지만 u-City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뉴밀

레니엄 사이버 신대륙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u-City 강국이라는 이미

지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는 뉴밀레니엄 블루오션인 u-City를 효과적으

로 선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u-City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정보통

신부는 u네트워크, 산업자원부는 u단말기와 u칩, 행정자치부는 u서비스 등으로 선택 및 집

중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관련 원천 기술의 개발,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 등 여러 부처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u-City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지만, 초기 수익이 불투명하

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릴 수 있다. 정부 또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u-City에 투

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정부는 u-City 건설위한 부지의 실비 제공 대신 장기 

세수 확보, 민간기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 대신 장기 수익 확보와 수출 효과 등과 같은 부담

과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u-City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시다

발적으로 u-City를 여러 군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수용

도가 높은 입주자 확보 등 성공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유비쿼터스 강국이라는 홍보 효

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을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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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volution and Service Models of u-City as a New 

Millennium Blue Ocean

Jay In Oh

As ubiquitous technologies have been advanced, people become to get the services they 

want at any time and anywhere basis. Local cities in Korea have progressed and are 

expected to start the u-city projects that deploy ubiquitous technologies in the five areas 

of a city such as home, work, transport, public sectors, and environment. However, even 

the concept and vision of the u-city are not clear both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vision, evolution, service models, 

and strategies of the u-city.


